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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조선 중기 여류 문인 중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그리고 송덕봉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구성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고찰에 의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둘째, 인물선정 이유를 기반으로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생애를 분석한다. 셋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등이 남긴 작품과 이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나타난 글들을 통해 작품․주제를 분석한다. 넷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중심으로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그 구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contents and composition of archive of works and subjects digital 

figures for works by Shin Saimdang, Heo Nanseolheon and Song Deokbong among female writers during 

the mid-Joseon Dynasty. To this end, first,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preceding study by studying literature. Second, based on the reason for the character selection, the 

life of Shin Saimdang, Song Deokbong, and Heo Nanseolhun are analyzed. Third, the works and themes 

are analyzed through the writings left by Shin Saimdang, Song Deokbong, and Heo Nanseolheon, as well 

as by various researchers on them. Fourth, it presents the contents and composition of the archive of 

digital figures in works and subjects with the focus of Shin Saimdang, Song Deokbong and Henan Seol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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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 구성원의 일환인 개인은 각 개인을 둘

러싸고 있는 몇 겹의 사회 테두리 안에서 개인

과 개인, 개인과 집단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까닭에 각각의 삶은 그 당시 개인이 살았던 시

대적․역사적 배경을 포함하고 있다. 평범한 

삶일지라도 그 만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중요

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 기관에 보존되어 있

는 기록 중 그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거나 반

추할 수 있는 자료들 또는 사장되거나 분실의 

우려가 있는 귀한 자료들은 더욱 디지털 아카

이브를 구축하여 보존하고 공유하여 후손들에

게 널리 전하는 문화유산 자료로 활용할 가치

가 있다.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사 인물은 거의 모두 

남성 위주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긍심과 자

부심을 가질 수 있는 롤 모델을 제시하거나 다

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성 인물

을 되도록 많이 발굴하여, 이용자들이 쉽고 편

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

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일반적으로 전기(1392-1506), 중기

(1506-1637), 후기(1637-1897)로 구분되며, 신

사임당(1504-1551), 황진이(?-?),1) 송덕봉(1521- 

1578), 허난설헌(1563-1589), 이매창(1573-1610), 

이옥봉(?-?)2) 등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여

류문인이다. 이들은 거의 동시대를 살면서 작

품을 쓰고 후세까지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굵

직한 문인들이다.

그 첫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조선 중기 여류 

문인 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영웅 내지 

폄하되어 본 모습의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신

사임당과 허난설헌,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시집을 지녔지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송덕봉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주

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콘텐츠와 구성 방

안을 모색하여 서로 연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일

반적인 양반가 문인의 삶의 궤적을 있는 그대

로 간략히 조명한 뒤에 작품 기록을 수집하여 

이를 검색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분류 및 배치

를 시도한다. 그리하여 이용자 개개인의 요구

에 부합하는 아카이브 콘텐츠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조선 중기 여류 문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

설헌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의 

콘텐츠와 그 구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적 고찰에 의한 이론적 배경과 선

행연구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둘째, 인물 선정을 기반으로 신사임당, 송덕

봉, 허난설헌의 생애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셋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등이 남긴 

작품과 이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나타

 1) 생몰연도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중기 서경덕과의 관계를 통해 생존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2) 조선중기(선조) 옥천 군수 이봉의 서녀로, 허난설헌과 함께 중국에까지 알려진 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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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글들을 통해 작품․주제를 분석한다. 

넷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중심으

로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의 콘텐

츠와 그 구성을 제시한다.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작품을 중심

으로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콘텐츠와 구성을 

위한 생애사는 간략히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하

고 작품을 링크시켜 제시하고자 한다.

1.3 선행 연구

과학의 발달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선행 연

구의 주제도 변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기 

순으로 인물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 

메뉴스크립트 관리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판

단 아래 기록관에 소장된 개인기록물들을 활동

에 따라 정리한 다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주제별 정리 방안을 모색한 연구와(최영주 

2005),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가 

있다(이은화 2009).

김혜림(2010)은 개인 아카이브의 유형을 작

품․주제형, 특정기간형, 생애․활동형으로 나

눈 다음, 이승만 기록 통합 검색을 사례로 여기

저기 흩어져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 기록을 검

색도구를 사용하여 연결시켰다. 윤정훈(2012)

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스토리 자원 아카이브즈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

으며, 민지은(2015)은 지역 역사인물 아카이브 

필요성에 이어 수집된 지역인물의 자료를 정리

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

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 나오고 있다. 박

선희(2013)는 소장처별로 리드파일을 작성 한 

다음 파악된 기록을 활동영역별로 연계시켜서 

1차적 자료와 함께 2차적 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길태(2017)는 한 분야에서 활동 또는 활동했

던 특정 인물을 사례로 특정한 인물 관련 기록 

소장처와 연계하여 분류한 주제를 중심으로 디

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인물 아카이브 설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구축 방안을 제시한 연구와 한 인물을 지정하

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례를 보여준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선행

연구이다.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훌륭한 자녀를 길러낸 

어머니, 현모양처 등 그 시대의 전형적인 어머

니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많았다(손인수 1986; 

박영숙 2016). 반면 박세영(2012)은 현재 우리

가 알고 있는 신사임당의 모습은 문학가나 예

술가로서의 면모보다 율곡의 어머니, 현모양처

로서의 모습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

(유현숙 2011). 또 다른 시각으로 신사임당은 

오해받는 여인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후

세대 역사학자들과 남성들의 시각에 의해 만들

어진 이데올로기적 허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윤금순 2014).

송덕봉에 대해서는 남편 미암 유희춘(1513- 

1577)이 기록한 뺷미암일기뺸에 따르면 부인인 

송덕봉의 시 38수를 모아 시집을 제작해 주었

다(유희춘 2004; 辛未(선조 4년, 1571년) 4月 

11日). 이렇듯 송덕봉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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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을 지녔던 시인이었으나 안타깝게도 분실

되어 전해지지 않는 까닭에 다른 여류 문인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다행스럽게 뺷미암

일기뺸 부록에 송덕봉의 시 25수와 수필 3편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최근에 송덕봉의 시

를 연구하거나 다른 문인들과 견주어 연구되는 

글들이 나오고 있다(정창권 2002; 정창권 2003; 

정칭권, 유희춘 2003; 문희순 2011; 송덕봉 2012; 

송제용 2012; 이성임 2012; 한성금 2015). 

허난설헌은 하나의 연구사를 이룰 정도로 발

표된 글이 많았다. 허난설헌과 김성립의 금슬

이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김

명희 1999), 문벌은 좋았지만 보잘 것 없는 남

편 김성립으로 인해 불행한 시집살이를 했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전경원 1993). 

허난설헌의 작품에 대한 평가로는 이수광, 

신흠, 김시양, 전겸익, 오명제, 김만중, 이덕무 

등은 표절설을 사실화하였고, 명나라 시선집에 

수록된 작품은 표절설과 함께 위작설까지 등장

하였다(김현미 2017). 반면 황현(1855-1910)

은 “초당가문의 세 그루 보배로운 나무 중에서 

제일의 신선재주는 경번에게 돌아갔네.”라고 허

난설헌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숙인 2014).

시류의 흐름에 따라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을 

보는 시각이 변해가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시각이 평행하고, 송덕봉은 

남편인 미암의 시각 또는 미암에 비추어 송덕

봉을 연구한 글이 제법 있었다. 이것이 신사임

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생애를 좌우로 치우심 

없이 조명하여 그들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는 

인물 아카이브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조선 중기 여성이라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은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하였기에 그들이 남긴 

작품을 통해서만이 그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인물 아카이브는 개인 기념박물관

과는 달리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하므로 김혜림

(2010)이 분류해 놓은 인물 아카이브 유형 중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 작

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물 아카이브 개념 및 특징

아카이브(archive)의 사전적 의미는 ‘오랜 세

월 동안 보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는 것’으로 ‘소장품이나 자

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

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 둔 파일’이다. 즉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모

아놓은 것임과 동시에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

기술하여 보관․보존하는 장소로 기록물 또는 

기록 보관소, 기록물 보관소, 기록 보존소, 공문

서관 등 역사적 기록물들을 모아둔 곳이다(민

지은 2015).

인물 아카이브는 특정한 인물에 대한 모든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간 내지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 아카이

브는 인물이 수행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

분에서 생산해 낸 기록의 집합체이므로 인물이 

남긴 기록물의 수집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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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인물 아카이브 콘텐츠와 그 구성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물아카이브의 유형과 

그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이 개인의 특징에 

따라 수집 대상의 차이를 기반으로 작품․주제

형, 특정기간형, 생애․활동형으로 분류하고 있

다(김혜림 2010).

또한 인물 아카이브를 구성은 주요 주체에 

따라 그 유형을 다음 <표 2>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임진희 2013).

따라서 인물 아카이브 수집 대상 및 범위와 

활용 분야는 다음 <표 3>과 같다.

2.2 인물 아카이브 구성을 위한 작품 연구

이 글에서는 활용된 연구방법은 박선희(2013)

의 생애사 연구방법을 응용하여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콘텐츠와 그 구성으로 다음 <그림 

1>과 같이 이루어졌다. 

인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

은 아카이브 대상 인물에 대한 전(全) 생애의 

고찰이다. 구성 인물의 생애사 연구가 잘 수행

되어야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물 아카이브

를 구성할 수가 있다. 이에 시대의 한계에 갇혀 

유형 특징 사례

작품․주제형

∙작품으로 유명해진 인물

∙주된 수집 범위가 해당 작품 컬렉션과 더불어 사적인 기록과 

연구 기록을 수집, 보존

∙해당 작품이 속해 있는 학문에 대한 연구를 지원

- 미국의 찰스 슐츠 박물관 연구자 센터

- 중국의 루쉰 기념관

특정기간형

∙특정 기간에 대한 주어진 지위와 관련된 인물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된 인물

∙특정 기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개인 기록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를 보존, 관리

- 미국의 대통령도서관

- 호주의 에미마보기록

- United Nations office at Genova

생애․활동형

∙전(全) 생애가 중요한 인물

∙해당 인물의 전체적인 삶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컬렉션인 경우

- 캐나다의 루이스리엘

- 미국 US-Park 시스템

<표 1> 인물 아카이브 수집 범위와 그 특징

유형 주요 주체 구축 대상

일상연구형

아카이브

∙기록관

∙연구기관

∙사회를 기록화하기 위해 다큐멘테이션 전략에 의거하여 다수의 평범한 개인들의 

기록을 수집

∙중앙 집중적인 저장소에 저장

∙사회 발전 단계나 동시대 역사적 가치에 따라 분류하고 해석

유명인 기념형

아카이브

∙기관

∙단체

∙개인

∙개인의 노력과 업적, 전환점을 보여줄 기록을 수집

∙후속세대에 교훈적, 감동적 가치

∙교육콘텐츠로 활용

일반인

개인 아카이브

∙자기 자신

∙가족

∙개인적 필요에 따라 아카이빙

∙PC, 집, 일터에 분산적으로 소재

<표 2> 인물 아카이브 구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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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상 및 수집 범위 활용

작품․주제형

∙예술가, 문인 등 작품으로 유명해진 인물

∙공적 기록, 사적 기록, 연구 기록물 등 인물의 전(全) 

작품 컬렉션 

∙해당 인물의 기념관, 기록관, 유적지, 인물이 속한 박물관, 

사진 등 

- 해당 작품이 속해 있는 학문에 대한 연구 

지원

- 인물이 속한 향토사 연구 지원

- 교육콘텐츠 지원

특정기간형

∙특정 기간 동안 주어진 지위 및 특정 사건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특정 기간 동안 산출된 공적 자료

∙특정 사건과 관련된 공적, 사적 기록물

- 특정 기간 및 사건 연구 지원

- 해당 기관의 연대기(표) 작성 지원

- 교육콘텐츠 지원

생애․활동형
∙전(全) 생애가 중요한 인물 

∙삶의 전반적인 활동 내용 및 개인 기록물

- 인물의 전체적인 삶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

- 후세대에 교훈적, 감동적 가치 교육 자료 활용 

지원

<표 3> 인물 아카이브 수집 대상 및 범위와 활용

문헌연구

(개인 작품, 개인 관련 기록 등)

  ￬
전반적인 생애사 조사

 ￬
여류문인 작품, 다수 연구자들의 글을 통한 

작품․주제 분석

 ￬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콘텐츠구성

<그림 1>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연구 방법

오로지 사적인 활동만을 한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여 그

들이 남긴 작품을 위주로 생애사 분석을 진행

하고자한다.

3. 인물의 선정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구성을 위한 인물은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인물 중 지금 이 시대가 여러 면

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여성 인물이기 때문

이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여성의 대표격으로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정보와 작품을 

직접 접해보았거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

람은 많지 않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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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하되면서 일반인에게 왜곡된 시선을 심어준 

면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통해 조

선 중기 시대적․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 사회

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의 3대 건국

이념 중 하나인 억불숭유정책은 정치․문화․

사상의 지도적 이념으로 유교를 선택하여 사회

와 정치의 모든 질서를 유교적인 체제로 전환

시키고자 했다. 

셋째, 조선 중기 사회적, 정치적 이념 아래에

서 양반가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자아실현을 

위해 어떻게 발전해 나아갔는지 알 수 있다. 

넷째, 기존의 가족 관계가 해체되어 가고 있

는 작금의 시대에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의 각기 다른 부부관계를 통해 올바른 부부상

을 정립할 수 있다.

다섯째,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구축 

방안과 개인과 개인을 연계한 인물 아카이브 구

축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해준다.

4. 생애와 작품 분석 

4.1 조선 중기 시대적 배경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이 살았던 16세

기는 우리나라 학문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할 만

큼 기라성 같은 수많은 남여 인재들이 배출되

었다. 인종(1515-1545), 명종(1534-1567), 선조

(1552-1608)를 거치는 동안 문인들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학문에서는 성리학의 다양한 이론

이 쏟아져 나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였다. 고

려 때부터 유입된 성리학은 16세기가 되면서 

이기(理氣)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16세기 중반에는 성리학자를 대거 등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조선 개국 당시 역성혁명의 주체 세

력은 억불숭유정책으로 조선의 기틀을 세워갔

고 그에 따라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남존여비사

상이 강조되었지만 고려 때까지 이어오던 사회

적 관습 및 의식이 일거에 없어지지는 않고 있

었기에 임진왜란 전까지는 남녀 평등한 자녀의 

균등 상속제, 처가살이하는 남귀여가혼(男歸

女家婚), 부부의 재산이 따로 관리되는 부부별

산제(夫婦別産制) 등이 혼용되어 실시되고 있

었다. 

남귀여가혼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와서 처가살이를 하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가족

을 데리고 친가로 돌아가는 혼인풍습으로 고대 

삼국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다

가 성리학의 발달과 임진년 난을 당한 이후에 

점점 사라져갔다.

유학의 발달은 주거 형태면에서도 변화를 가

져왔다. 남녀유별이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집을 개조 또는 개축하거나 새로 지으면서 안

집과 사랑채를 구별하여 만들었고, 따라서 자

연스럽게 이전의 부부가 함께 기거하던 생활 

방식에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구조로 

변해갔다. 이에 남편은 밖으로 나도는 일이 많

아졌고, 아내는 안집을 자주 찾아주지 않는 남

편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한을 유학의 예로 억

누르면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외롭고 고달

픈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만들면서 견뎌냈다.

전통적인 양반가 집안에서 성 차별 없이 능

력을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마음껏 공부하면서 

자신의 재주를 키울 수 있었던 신사임당, 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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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허난설헌은 16세기 시대적 변화 속에서 결

혼 후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모습이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만들어 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 양반가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4.2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생애사 

4.2.1 신사임당 생애사 분석 

신사임당의 생애의 기록은 셋째 아들 이이가 

쓴 ｢선비행장｣3)이 유일하다. 신사임당은 강릉

에서 1504년 10월 29일 평산신씨 신명화(1476- 

1522)와 용인이씨 이사온의 딸 사이에서 5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이름은 인선, 호는 사임당이

다. 사임당은 태교로 이름이 알려진 중국 주나

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본받는다는 의미로 16

세 때 스스로 지은 호이며, 이름 대신 호 또는 

자를 사용하던 시대였기에 오늘날 이름보다는 

사임당으로 굳혀져 일컬어지고 있다.

기억력이 뛰어나 다른 자매들보다 글을 더 빨

리 깨우쳤던 신사임당은 1510년 7세 때 아버지

가 선물해 준 안견의 <산수도>를 모방하며 처음

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때 그림을 본 

주위 사람들이 극찬할 정도로 신사임당은 그림

에 남다른 소질을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러한 신사임당의 자질을 지켜주고 아껴줄 남편

감을 물색하였고, 이에 지체 높은 가문 중 자신

의 집안은 가난하고 딱히 이렇다 내놓을만한 관

직이 없는 덕수이씨 이기(1476-1552)4)의 조카 

이원수를 사위로 정하여 1522년 19세인 신사임

당과 혼인을 시켰다. 신사임당과 이원수는 4남 

3녀를 두었다.

이원수는 ‘남귀여가혼(男歸女家婚)’의 풍습

이 혼용되던 시절에 장인의 부탁으로 친정살이

를 했다. 그러나 신사임당은 혼인한 당해에 전

염병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3년 상을 치룬 뒤 한

성으로 올라갔다가 시댁 선조의 터전 파주군 

율곡리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여러 해 

동안 기거하면서 이따금 강릉으로 내려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생활을 20여 년간 지속

했다. 이후 38세가 되던 1541년에 상경한 이래 

시댁에서 총부의 역할을 맡아 어려운 살림을 

감당했다. 

1550년 신사임당이 47세가 되던 해에 이원수

는 음서로 수운판관(종5품)으로 임명되었다. 

이듬해 1551년 삼청동 관사로 이사한 신사임당

은 이원수가 첫째 아들 번과 셋째 아들 이를 대

동하고 평안도로 출장 간 기간 중에 병이 발병

하여 2-3일 후인 5월 17일에 세상을 떠났다. 이

원수는 신사임당 사후 10년 뒤인 1561년에 61

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훗날 신사임당과 이원수

는 셋째 아들 이이의 공으로 각각 정경부인과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품계를 추증 받았다.

부부 관계에서 인간 신사임당은 참으로 당당

하였다. 젊은 시절 신사임당은 남편 이원수에

게 과거 시험 대비를 위해 10년 동안 별거를 약

속받았으나 이원수는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고, 그 대신 당숙인 권력자 이기의 집을 드

 3) ｢선비행장 先妣行狀｣: ‘선비’는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일컫는 호칭이고, ‘행장’은 죽은 이가 평생 살아온 일을 

기록한 글이다. 타 기록은 차치하고 신사임당의 생애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이의 기록에 의존하여 분석하

였다.

 4) 명종 즉위 후 문정왕후 수렴첨정 시절에 윤원형과 손잡고 을사사화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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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었다. 급기야 신사임당은 덕망과 여론이 

좋지 않은 이기의 집 출입을 금하라는 조언을 

하였고 그 충고를 받아들인 원수는 훗날 이기

의 역모에 따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년에는 남편의 두 집 살림으로 인해 금강

산을 다녀올 정도로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자녀

교육과 그림 그리는 일과 자수에 열중하였다. 

양반가 규수로서 허드렛일을 다닐 수는 없는 

입장인지라 가계의 보탬을 위해 본인이 잘 하

는 그림과 자수는 생계수단이 되어주었으며 특

히 그림은 마음의 위안을 얻는 도피처 역할까

지 담당해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말년에 병을 얻은 신사임당은 자신이 죽고 나

면 재혼을 금하라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

가며 이원수에게 요구했다. 평소에는 신사임당

의 말을 잘 따라주던 이원수는 그 문제만큼은 

반론을 펼쳤고, 실제로 이원수는 신사임당 사후 

첩과 재혼하였다.5)

4.2.2 송덕봉 생애사 분석 

송덕봉은 담양 홍주송씨가에 대한 자료와 남

편 미암 유희춘의 뺷미암일기뺸를 참고하여 분석

하였다. 특히 부부관계를 ‘지공’, ‘지음’으로 표

현할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았던 미암은 귀양

에서 풀려난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10여 년 동

안의 기록을 남긴 뺷미암일기뺸에 아내 송덕봉의 

일상생활과 작품 활동 모습 및 학문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사건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

았다. 따라서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보다 훨씬 

더 풍성한 송덕봉의 말년의 삶의 궤적을 만나

볼 수 있다.

송덕봉은 1521년 12월 20일 담양에서 홍주

송씨 송준과 함안이씨 이인형의 둘째딸 사이에

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이름은 종개

(鐘介),6) 자는 성중(成仲)이고, 동네 산봉우리

의 이름을 따서 만든 ‘덕봉’이라는 호로 알려져 

있다.

신명화

(이사온 女)

1女
2女 인선=사임당

(이원수)
3女 4女 5女

1男 이선 1女 매창 2男 이번 2女 3男 이이 3女 4男 이우

<그림 2> 신사임당 가족 관계도

 5) 조선사역사연구소, 뺷신사임당 뜻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다뺸, 2015, 아토북, 100. <동계만록 東溪漫錄>을 통해 전해

져온다고 기록되었다.

 6) 문희순은 유희춘의 후손 유근영의 도움으로 전남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소재 미암 사당에 모셔져 있는 송덕봉의 

신주 함 안에서 “故貞夫人宋氏諱鐘介字成仲神主”라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문희순. 2011. 16세기 여성지식인 

덕봉 송종개 문학의 특징과 의의. 뺷역사학연구뺸, 44: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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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봉이 교육을 받은 학문 분야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나 영민하고 학문에 관심이 많

았던 송덕봉은 다방면으로 학문을 두루 망라하

였으며, 특히 역사와 고사 및 작문에는 통달하

여 부부가 교환하는 서신이나 시에 손쉽게 자

주 인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 

송덕봉은 16세가 되던 해에 해남에 기거하던 

선산유씨 유계린의 차남 미암 유희춘과 혼인하

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학문과 문학에 능

하여 호남오현(湖南五賢)으로 칭송되는 미암

은 결혼 이듬해인 1537년에 25세의 나이로 생

원시에 합격하고 1538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

여 이른 나이에 벼슬길에 올랐으며, 송덕봉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

울로 올라갔다.

정언, 홍문관 수찬, 세자시강원(훗날 인종) 

설시를 지낸 미암은 무장현감이 되어 덕봉이 

23세(1543) 때 미암과 함께 무장관아에서 지냈

다. 이때의 평안함을 나타낸 ‘우음(偶吟)’시는 

서정성을 띄면서도 종장은 이중성을 담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빼어난 작품이다.

1544년 11월에 인종이 즉위하자 미암은 다시 

홍문관 수찬으로 임명되어 조정에 나아갔다. 이

듬해(1545) 7월에 인종이 승하함에 따라 어린 

나이에 명종이 즉위를 하게 되자 문정왕후의 수

렴청정이 시작되어 같은 해 8월에 소윤과 대윤

의 경쟁관계에서 미암을 포함한 관료들은 밀지

의 부당함을 논박한 죄로 모두 파직되었다. 1547

년 덕봉이 27세 때 미암은 ‘양재역 벽서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제주로 절도안치의 벌을 받

았다. 이후 제주는 미암의 고향인 해남이 가깝다

는 이유로 함경북도 종성으로 이배되었다.

결혼 후 10여 년의 행복했던 시절을 접고 모

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된 송덕봉은 장남 경렴

을 미암과 막역한 벗인 광산김씨 하서 김인후

(1510-1560)의 여식에게, 딸은 해남윤씨 윤관

중에게 혼인을 시켰다. 친정아버지 사후에 담

양 집과 전답과 제사를 물려받은 덕봉은 담양

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 극진하게 봉양했다. 

송덕봉의 덕성에 감동한 시어머니는 미암에게 

송덕봉을 크게 칭찬하는 편지를 보낼 정도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송덕봉은 예를 다해 장

사를 지내고 삼년상을 치룬 다음, 유배 중인 미

암을 찾아 혈혈단신으로 마천령을 넘어 종성으

로 올라갔다. 높은 마천령을 넘으며 송덕봉이 

느낀 소회를 읊은 <마천령 상음>은 훗날 성리학

자들의 입맛에 맞아 작시인 송덕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성의 부덕을 이야기하는 모범 사례

로 사용된다.

압록강 부근 종성에서 송덕봉과 생활하던 미

암은 선조 즉위 후 은진으로 재이배 되었다가 

1567년 10월에 해배소식과 함께 조정으로 발령

을 받았다. 이는 미암이 유배된 지 19년만으로 

송덕봉의 나이 47세였다. 

이듬해 1568(48세)년 9월에 송덕봉은 서울

로 와서 미암과 함께 생활하다가 1569(49세)년 

9월 중순에 사직한 미암과 함께 송덕봉의 고향

인 담양 태곡리로 내려오지만 그해 11월에 부제

학으로 발령이 난 미암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송덕봉은 그 동안 미암과 떨어져 생활하다가 

1570년(50세) 11월에 사직하고 내려온 미암을 

따라 1571년(51세) 2월에 미암의 고향인 해남으

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덕봉이 이사 간 당월 11

일에 미암은 전라도 감사로 발령이 나고, 감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도를 순찰하던 중 그

해 10월에는 대사헌으로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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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신을 주고받던 송덕봉

은 1572년(52세) 따뜻한 봄날에 딸의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미암과 함께 지내면서 부

녀자들의 모임이나 왕이 승차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외출도 하고, 틈틈이 부부가 수창시를 읊

으면서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생활을 풍성하게 

가꾸어 나갔다. 

서울에서 부제학, 대사헌, 이조참판을 역임

한 미암은 후학 양성에 뜻을 두고 사직을 청하

여 정부인7) 송덕봉과 함께 송덕봉의 고향 담양

으로 내려왔다. 이후 송덕봉은 논과 밭을 사고 

새로운 집을 짓고 손자교육에 열심을 냈다. 틈

틈이 부부가 함께 장기를 두고 시를 지어 주고

받으며, 책을 교정하는 미암에게 조언을 해 주

면서 편안하고 화목한 노후를 보냈다. 

1577년 4월, 송덕봉이 57세 때 즉위 10년이 

된 선조는 또다시 미암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발

령을 내고 경연에 입번하라는 교지를 내리며, 

특승시켜 가선대부로 임명했다. 그동안 벼슬을 

몇 번이나 사양하던 미암은 선조의 비상한 권애

에 소명을 받잡지 않을 수 없어 덕봉과 작별하

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병환이 위중하여 5월 15

일에 세상을 등졌다.

송덕봉은 온 몸과 온 마음을 쏟아 미암의 장

례를 치루고 난 후 시름시름 앓다가, 미암 사후 

7개월이 지난 1578년 1월 1일에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4.2.3 허난설헌 생애사 분석 

허난설헌은 1563년 강릉에서 양천허씨 허엽

과 강릉김씨 김광철의 딸 사이에서 2남 1녀로 

태어났다. 사별한 첫째부인에게서 태어난 1남 

2녀가 있었으니 허난설헌은 허엽의 3남 3녀 중 

3녀이자 다섯째가 되는 셈이다. 이름은 초희와 

옥혜, 자는 경번, 호는 난설헌과 난설제이다.

아버지 허엽으로부터 서예와 그림과 글을 배

운 허난설헌은 8세의 나이로 글을 지어 신동으

로 불렸다. 이에 12세 위인 둘째 오빠 허봉은 

허난설헌의 재주를 아껴 허균과 함께 자신의 

친구인 이달로부터 시를 제대로 배우게 했다. 

송준

(이인형 女)

1男 정노 2男 정언 3男 정수 1女
2女 종개=덕봉

(유희춘)

1男 경렴

(김인후 女)

1女

(윤관중)

<그림 3> 송덕봉 가족 관계도

 7) 정부인: 정2품과 종2품의 종친(宗親) 및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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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년 15세가 되자 허난설헌은 안동김씨 

김성립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김성립은 신혼 초부터 친구들과 함께 따로 집

을 얻어 과거 공부를 하면서 자주 기생집을 드

나들었다. 그러다보니 허난설헌과 김성립의 관

계는 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바

람막이가 없는 허난설헌은 그녀의 능력을 대놓

고 질시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만만치 않은 시

집살이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친정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

다. 허난설헌이 18세가 되던 1580년 2월에 경

상감사로 발령이 났던 아버지가 병을 얻어 서

울로 올라오다가 그만 상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또한 사랑하는 딸을 잃은 허난설헌은 다음해에 

아들마저 여의게 되어, 극도로 상심하여 쇠약

해진 몸속에 잉태한 생명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1583년(21세)에는 허봉이 병조판서 이이를 

탄핵하다가 오히려 갑산으로 유배를 갔다. 평

소 허봉과 많은 교감을 하던 허난설헌은 유배

를 보내는 마음을 시로 풀어내며 스스로를 달

래었는데, 1588년(26세) 유배가 풀리고도 한양

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밖으로 떠돌던 허봉은 금

강산에서 객사를 했다. 

1585년(23세) 봄에 외삼촌댁에 머물면서 27

세에 세상을 떠나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시를 지었던 허난설헌은 어린 딸과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이 세상에서 한 가닥 의지처

였던 둘째 오빠 허봉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 동

안 버티어 내던 마음 한자락 까지 모두 풀어 버

려, 이듬해인 1589년 3월 19일 27세의 젊은 나

이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녀의 유언으로 

많은 작품은 불태워졌으며, 현존하는 뺷난설헌

집뺸은 1590년 11월에 남동생 허균이 친정에 있

던 시와 자신이 외우고 있던 시를 모아 엮은 시

집이다. 

허난설헌 사망 해에 김성립은 과거에 급제를 

하였으며 두 번째 부인 홍씨와 살다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4.2.4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생애사 

 신사임당(1504-1551)은 고려 풍습이 더 많

이 남아 있는 시절을 살아왔기에, 능력은 뒤처

지지만 마음이 넓은 남편 이원수와의 관계에서 

허엽

(김광철 女)

1女 2女 1男 허성 2男 허봉
3女 초희=난설헌

(김성립)
3男 허균

1女

(유아 사망)

1男

(유아 사망)

<그림 4> 허난설헌 가족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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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울 수 있었고, 친정과 친정 가까운 곳에 

살면서 오랫동안 친정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었

으며,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시․서․화에

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신사임당 생후 17년 뒤에 태어난 송덕봉

(1521-1578)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본받을

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 송덕봉은 부인들

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임금의 행렬을 구경하고, 

부부가 함께 바둑을 두고 시를 주고받으며 집

안의 재산을 정리하거나 손자들의 교육에도 관

심을 쏟았다. 그 당시 송덕봉의 학문과 부부지

정은 살아생전 부부금슬이 소문이 나 있을 정

도로 좋았다.8) 물론 미암이 부드러운 사람이었

기에 가능했지만, 송덕봉이 배운 유학의 도를 

몸소 실천하는 선비이자 평생을 공부해가는 문

사로서의 자신을 발전시켜 나아갔기에 부부가 

평생동안 ‘지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덕봉의 거취를 살펴보면 신혼 초 친정에서 

미암과 함께 보내다가, 벼슬하는 미암을 따라 

옮겨 다녔다. 미암이 유배 간 20여 년 동안은 

친정에서 가정을 책임지다가 해배 후 미암의 

고향 해남으로 이사를 갔다. 하지만 금방 덕봉

의 고향인 담양으로 돌아와서 미암과 함께 새 

집을 짓고 말년을 보냈다. 아직은 남귀여가혼

이 남아 있어서 뺷미암일기뺸에는 송덕봉의 아들 

유경렴과 딸 그리고 손자 광선이 상황에 따라 

친가와 처가 양쪽 집을 오가며 사는 모습이 기

록되어 있다. 

뛰어난 천재 허난설헌(1563-1589)은 송덕

봉 생후 52년 뒤에 출생하였다. 허난설헌은 신

사임당과 송덕봉처럼 자유스럽게 친정집을 오

가지는 못했다. 자신보다 출중한 배필을 품어

줄 품이 없는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밖으로 나

돌기 마련이고, 아내로서 사랑받을 권리는 박

탈당한 채 오로지 주어진 삶을 체념과 순종으

로 감내하며 살아내 주기만을 강요하는 더욱 

견고해진 유학의 도리는 허난설헌의 상념을 더

욱 부채질해 줄 뿐이었다.

비록 몸은 현실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속

세를 떠나 선계에서 자유와 낭만을 만끽함으로

써 그때만큼은 현실에 처한 외로움과 불행을 

잊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 것도 사

랑할 것이 남아 있지 않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사

는 이상, 무엇으로 마음의 허허로움을 채울 수 

있단 말인가. 허난설헌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

을 만큼의 병도 생기지 않았는데, 자신의 죽음

을 예언하고는 세상을 등졌다. 그리하여 마침

내 그녀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으리라.

4.3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

4.3.1 신사임당 작품 분석 

삼절의 효시라고 불리는 신사임당은 조선 중

 8) 신부집 대사헌의 부자가 함께 촛불을 켤 사람을 의논하다가 “유동지(희춘)만한 이가 없다.”라고 하여 나더러 

촛불을 켜달라고 하였다. 나는 첩이 있다고 사양을 했더니, 계현이 말하기를 “그런 첩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

가지이다.”라고 하면서 “영공의 부부간 금슬 좋기가 짝이 없으니 사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므로 따라줬다. 전

일 노극신의 집에서 켠 것과 합하여 두 번째 촛불을 켰다(유희춘. 2004. 뺷다시읽는 미암일기뺸<丙子 10月 8日>. 

이백순 번역.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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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식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시․서․화 삼절

에 능한 여류 문인이다. 따라서 신사임당의 작

품은 시와 글씨와 그림으로 분류하여 감상할 

수 있다. 

자작시는 온전한 시 2편과 낙구(落句)9)로 

전해져 내려오는 시 1편으로 총 3편의 시가 있

으며, 3편 모두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읊은 시로 신사임당의 효심이 얼마나 지극했는

지를 잘 알게 해주는 자료이다. 병풍에 남아 있

는 사임당의 독자적인 글씨체와 초충도 그림은 

다른 이들이 흠모할 정도로 정갈하면서도 힘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사임당은 그림을 그린 다음 그 위에 자수

를 놓았는데 초충도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화합을 중요시 여긴 신사임당의 심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으며, 초충도와 함께 새겨진 

글들은 유명한 당나라 시인들의 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다음 <표 4>, <표 5>는 모두 인용

하여 신사임당 작품을 정리한 것이다. 

4.3.2 송덕봉 작품 분석 

미암의 ｢시장(諡狀)｣을 쓴 이호민(1553-1634)

에 의하면 송덕봉은 “타고난 성품이 명민하고 

경전과 역사서를 섭렵하여 여사의 기풍이 있

다.”10)고 했으며, 허성(1548-1612)은 송덕봉

에 대해 ‘문사 중의 문사’라는 표현을 썼다.11) 

이는 송덕봉의 학문의 깊이를 알게 해주는 대

목이다.

평생 동안 글을 가까이 하고 시를 쓰던 송덕

봉은 조카 송진으로부터 뺷덕봉집뺸을 선물 받

는다. 미암의 부탁을 받은 송진이 자신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송덕봉의 시와 미암이 건네 준 

송덕봉의 시를 합하여 38수를 서첩으로 엮어 

준 것이다. 이렇게 결혼 이전부터 시를 즐겨 썼

던 습관은 뺷덕봉집뺸 이후에도 계속되었을 것

으로 짐작되나 시 25수와 산문 3편만이 현존하

고 있다.

송덕봉의 시는 사랑과 슬픔, 고독과 선계를 

노래하기 보다는 가정의 건강과 유대와 안녕을 

바라는 시, 자연을 노래하거나 취중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선비의 기개가 넘치는 호방한 

시 등등 철저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의 

노래 곧 생활시를 남겼다. 

송덕봉의 <편지글>과 <착석문>, <착석문 서>

는 허난설헌의 <광한전 백옥루 상랑문>과 이응

태 부인의 <한글 편지>와 함께 현존하는 조선 

여성 3대 수필문으로 알려져 있는 주옥같은 글

이다. 다음 <표 6>은 현존 작품을 토대로 송덕

봉의 시를 정리한 내용을 인용하여 날짜순으로 

정리 한 것이다.

 9) 낙구(落句): 일부분만 떨어져 남은 시구이다.

10) 안동교. 2017. 조선의 여성작가 송덕봉의 삶과 문학 학술대회. 뺷2017 한국학호남진흥원 학술세미나뺸. 2017년 12월 

15일. 광주: 전남대학교.

11) “부인은 영특해 특히 경학과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런 점에서 부인은 ‘여성 선비’ 女士라 해야 마땅하다.”고 

덕봉의 재능을 기록하였다. 미암 유희춘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신도비(神道碑)를 쓴 허성(1548~1612)은 동생 

허봉과 함께 미암 유희춘이 사랑한 문인이며, 허난설헌과 허균은 그의 동생들이다(백승종. 2008. ｢16세기 조선사

회의 젠더 문제와 성리학 - 송덕봉이란 여성의 입장에서 살핌｣. 뺷역사학보뺸 제197집. 여성학회. (허성, ｢묘갈명｣, 

57책, 392쪽. 재인용).; 박희택은 ｢여성선비의 덕성과 맥락｣에서 여사, 여중군자, 여중학자로 덕성을 나누어 소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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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사임당 작품12)

번호 작품명 작품형태 작품 형식 출처 비고

1
유대관령망친정
(踰大關嶺望親庭)

7언 절구 시
선비행장
(先妣行狀)

2 사친(思親) 7언 古시 시
덕수이씨가승
(德水李氏家乘)

3
사친 낙구
(思親 落句)

5언 2구 시
선비행장
(先妣行狀)

4 당시(唐詩), 초서 5언 절구 6폭 병풍 오죽헌․강릉시립박물관

5 당시(唐詩), 초서 5언 절구 8폭 병풍 대전시립박물관

6 당시(唐詩), 초서 5언 율시 1폭 병풍 부산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7 당시(唐詩), 초서
5언 절구
5언 율시

2폭 산수도 국립중앙박물관

8 초충도 그림, 자수 8폭 병풍 오죽헌․강릉시립박물관

오이와 메뚜기
석죽과 풍뎅이
수박과 여치
가지와 사마귀
맨드라미와 개구리
양귀비와 풀거미
봉숭아와 방아깨비
원추리와 벌

9 초충도 그림, 자수 8폭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수박과 들쥐
가지와 방아깨비
오이와 개구리
양귀비와 도마뱀
추규와 개구리
맨드라미와 쇠똥벌레
여뀌와 검은 잠자리
원추리와 매미

10 초충도 그림, 자수 8폭 그림 간송미술관

꽈리와 잠자리
수박과 개미취
맨드라미와 도라지
민들레와 땅꽈리
달개비와 접시꽃
포도
원추리와 패랭이
양귀비와 호랑나비

11 초충도 그림, 자수 2폭 그림 간송미술관 오이, 가지

<표 5> 신사임당 자작 진위 여부 미판(未判) 작품13) 

번호 작품명 작품형태 작품 형식 출처 비고

1 화접도 담채 7폭 국립중앙박물관

2 초충도 2폭 오죽헌

3 초충도 4폭 선문대학교박물관

12) 정옥자. 2016. 뺷사임당전뺸. ㈜민음사.; 조선사역사연구소. 2015. 뺷신사임당뺸. 아토북.

13) 정옥자. 2016. 위의 책.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여 신사임당의 작품이 소개된 다른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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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송덕봉 작품14)

번호 작품명 작품형태
출처

뺷미암일기초뺸
뺷국역 덕봉집뺸

창작 년도 날짜

1 우음(偶吟) 7언 절구 〇
癸卯(1543) 또는
甲辰(1544) 

무장
관아에서

2 마천령상음(摩天嶺上吟) 7언 절구 〇 庚申(1560)

3 희화미암운(戲和眉巖韻) 7언 절구 〇 丙寅(1566) 이후

4 몽중시(夢中詩) 7언 2구 〇 戊辰(1568)

5 화시(和詩) 5언 절구 〇 己巳(1569) 9.2일

6 화답시(和答詩) 7언 절구 〇 庚午(1570) 4월

7 희신사(喜新舍) 7언 절구 〇 辛未(1571)

8
단오여오자회신사(端午與吳姊會
新舍)

5언 절구 〇 辛未(1571)

9 차미암운(次眉巖韻) 7언 절구 〇 辛未(1571) 7월

10 중양일족회(重陽日族會) 5언 절구 〇
庚午(1570) 또는 
辛未(1571)

여름

11 취리음(醉裏吟) 5언 절구 〇 辛未(1571) 여름

12 미암승가선작(眉巖升嘉善作) 7언 절구 〇 辛未(1571) 10월

13 증시(贈詩) 7언 절구 〇 壬申(1572) 11.11일

14 차남운(次男韻) 5언 절구 〇 甲戌(1574) 1월

15 취중우음(醉中偶吟) 7언 절구 〇 甲戌(1574) 3.19일

16 차중구소작운(次重九小酌韻) 5언 절구 〇 甲戌(1574) 9.9일

17 우증미암(又贈眉巖) 7언 절구 〇 乙亥(1575) 11.22일

18
중동이십칠일영설연구(仲冬二十
七日詠雪聯句)

7언 1구 〇 乙亥(1575) 11.27일

19 을해제야(乙亥除夜) 5언 절구 〇 乙亥(1575) 12.30일

20 지락음(至樂吟) 7언 절구 〇 丙子(1576) 4.5일

21 여윤서광룡소작(與尹壻光龍小酌) 5언 절구 〇
庚午(1570) 또는
연대 미상

4.8일

22
팔월십이일야즉경(八月十二日夜
卽景)

5언 절구 〇 연대 미상 8.12일

23 중동념일일영설(仲冬念一日詠雪) 7언 절구 〇 연대 미상 11.21일

24 영동당증미암(詠東堂贈眉巖) 5언 절구 〇 연대 미상 11.22일

25 증친족송진(贈親族宋震) 5언 절구 뺷한국여류한시선뺸
26 답편지(答便紙) 문(文) 〇

27 착석문(착석문) 문(文) 〇 辛未(1571) 7.5일

28 착석문서(착석문서) 문(文) 〇 辛未(1571)

14) 유희춘. 1992. 뺷미암일기(미암일기초)뺸1-5집. 담양향토문화연구회.; 송재용. 2012. 송덕봉 문학 연구. 뺷동아시아

고대학뺸, 28.; 문희순. 2012. 뺷국역 덕봉집뺸. 심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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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품명
출처

작품 형태
난설헌집 기타

1 소년행(少年行)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古시

2 감우 1-4(感遇 四首) 〇 학산초담,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古시

3 곡자(哭子)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古시

4 견흥 1-8(遣興 八首) 〇 역대여자시집, 명시종 5언 古시

5 기하곡(寄荷谷) 〇 역대여자시집 5언 古시

총 15수

6 동선요(洞仙謠) 〇 역대여자시집 7언 古시

7 염지봉선화가(染指鳳仙花歌)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古시

8 망선요(望仙謠) 〇 국조시산, 대동시선, 열조시집, 역대여자시집 7언 古시

9 상현요(湘絃謠) 〇
소화시평, 국조시산, 대동시선, 열조시집, 역대여자

시집
7언 古시

10 사시사 봄(四時詞 春)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古시

11 사시사 여름(四時詞 夏)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古시

12 사시사 가을(四時詞 秋)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古시

4.3.3 허난설헌 작품 분석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여 편

이 넘는 시를 썼던 허난설헌은 남동생 허균에 

의해 유고시집이 발간된다. 그러다보니 찬사와 

함께 표절시비 등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천재 시인이라는 말은 허울 좋게 붙은 찬사가 

아니다. 허난설헌의 시는 그만큼 진지하고 사

유의 폭이 넓고 깊으며 총체적이다. 

둘째 오빠 허봉의 소개로 당대 최고 시인 이

달에게서 사사 받고, 결혼 후 20세에는 허봉으

로부터 두보 시집 뺷두율뺸을 선물 받는다. 허난

설헌은 이 책을 통해 두보의 시를 배우며 시의 

세계를 더욱 넓혀간다. 

허난설헌은 5언, 7언, 절구, 율시, 고시 등 형

식을 넘나들며 심상을 표출한다. 폭 넓은 스펙

트럼 안에서 주제와 아름다운 시어가 형식에 

맞춰 영롱하게 채워져 간다. 앞서 말한 것처럼, 

허난설헌의 <광한전 백옥루 상랑문>은 조선 여

성 3대 현존 수필문이다. 

다음 <표 7>은 허균이 엮은 뺷난설헌집뺸에 수

록된 213수 작품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1-51번은 본문에, 52-54번은 부록에 수록된 시

와 글이며, 뺷난설헌집뺸 발문이나 머리말 등은 

난설헌의 작품이 아니므로 생략하였다. 55번 

이후는 이런 저런 이유로 문집에 실리지 못하

고 다른 책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은 전 생애를 걸

쳐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

출하면서 주어진 여인의 삶을 잘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또한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지닌 그들은 학문과 사상에서도 월등하여 절제

된 미학으로 하나하나의 작품 속에 다양한 주

제와 내용을 삭혀 오롯이 담아내었다.

<표 7> 허난설헌 작품15)

15) 문경현 역편. 1972. 뺷허난설헌 전집뺸. 보연각; 허미자. 2007. 뺷허난설헌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김명희 역. 2013. 

뺷허난설헌의 시문학뺸. 국학자료원.



16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4권 제1호 2020

번호 작품명
출처

작품 형태
난설헌집 기타

13 사시사 겨울(四時詞 冬)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古시

총 8수

14 출새곡(出塞曲 二首) 〇 국조시산, 대동시선 5언 율시

15 효이의산체(効李義山體 二首) 〇
국조시산, 동시정선, 역대여자시집, 동양역대여자

시선
5언 율시

16 효침아지체(孝沈亞之體 二首) 〇 국조시산, 역대여자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율시

17 기여반(奇女伴) 〇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율시

18 송하곡적갑산(送荷谷謫甲山) 〇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율시

총 8수

19 춘일유회(春日有懷) 〇 7언 율시

20 차중씨견성암운(次仲氏見星庵韻 二首) 〇 역대여자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율시

21 숙자수관증여관(宿慈壽官贈女冠)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율시

22 몽작(夢作) 〇
증보해동시선, 동시정선, 대동시선, 동양역대여자

시선
7언 율시

23
차중씨고원망고대운(次仲氏高原望高臺韻 

四首)
〇

국조시산, 대동시선, 열조시집, 명시종, 동양역대여

자시선
7언 율시

24 송관인입도(送關人入道) 〇 대동시선, 역대여자시집 7언 율시

25 제침맹균중명풍우도(題沈孟鈞中溟風雨圖)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율시

26 황제유사천단(皇帝有事天壇)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율시

27 차손내한북리운(次孫內翰北里韻)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율시

총 13수

28 축성원(築城怨 二首)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29 막수악(莫愁樂 二首) 〇 국조시산.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0 탐녀음(貪女吟 三首) 〇
학산초담, 동시정선, 대동시선, 열조시집, 역대여자

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1 효최국보체(効崔國輔體 三首) 〇 국조시산, 대동시선,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2 장간행(長干行 二首)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3 강남곡(江南曲 五首) 〇 학산초담,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4 가객사(賈客詞 三首)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5 상봉행(相逢行 二首)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6 대제곡(大堤曲 二首) ￮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총 24수

36 보허사(步虛詞 二首) 〇 학산초담,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37 청루곡(靑樓曲) 〇 7언 절구

38 새하곡(塞下曲 五首) 〇 국조시산, 대동시선,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39 입새곡(入塞曲 五首) 〇 국조시산, 대동시선,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0 죽지사(竹枝詞 四首) 〇 역대여자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1 서능행(西陵行 二首) 〇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2 제상행(堤上行)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3 추천사(鞦韆詞 二首)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4 궁사(宮詞 二十首) 〇
소화시평, 해동시화, 국조시산, 대동시선, 역대여자

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5 양유지사(楊柳枝詞 五首) 〇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6 횡당곡(橫塘曲 二首)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7 야야곡(夜夜曲 二首)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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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품명
출처

작품 형태
난설헌집 기타

48 유선사(遊仙詞 八十七首) 〇
국조시산, 대동시선 역대여자시집, 동양역대여자

시선
7언 절구

49 야좌(夜坐) 〇
동국시화휘성, 해동시화, 대동시선, 동양역대여자

시선
7언 절구

50 규원(閨怨 二首) 〇 서애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51 추한(秋恨) 〇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총 142수

52 한정일첩(恨情一疊) 〇 부(賦)

53 몽유광상산시서(夢遊廣桑山詩序) 〇 대동시선, 동양역대여자시선 문(文)

54 광한전백옥루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樑文) 〇 해동역사 문(文)

총 3편

55 기기부강사독서(寄其夫江舍讀書) 지봉유설, 해동시화 7언 절구

56 채련곡(采蓮曲)
지봉유설, 학산초담, 시평보유, 동국시화휘성, 해동

시화, 동서정선, 대동기문,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57 봉선화가(鳳仙花歌) 가사

58 규원가(閨怨歌) 가사

총 4편

4.3.4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 주제

별 정리

개인의 삶을 담고 있는 작품은 개인이 살아

온 질곡에 따라 다양한 결로 표출되기 때문에 

몇 개의 주제를 정하여 그 속에 짜 맞춰 넣을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

설헌의 작품을 ‘사람’, ‘생활’, ‘자연’, ‘이념’의 주

제로 분류하였다. 부부와 직계 및 방계 그리고 

친지 등을 ‘사람’으로, 의식주와 관혼상제와 사

물 등은 ‘생활’로, 자연을 표현한 작품은 ‘자연’

이라는 주제로 정리하였으며, 그들의 의식과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작품은 ‘이념’이라는 

개념으로 대표성을 세웠다. 주제가 다양한 글

은 그중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 한 주제에 포함

시켰다. 일례로 자연을 노래하지만 일반적인 

외로운 여인의 모습을 그린 시는 ‘생활’로, 허난

설헌 자신이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는 ‘사람’에게 포함했다.

5. 작품․주제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구성

5.1 콘텐츠와 구성(안)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주제형 디

지털 인물 아카이브는 해설 콘텐츠와 기록 콘

텐츠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해설 콘텐츠에는 

각각의 인물을 소개하는 글과 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싣고, 기록 소장처별 현황과 주요 기록 유

형을 담았다. 기록 콘텐츠는 해설 콘텐츠를 좀 

더 구체화하여 인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및 

소장처 검색 기능을 제시해 주었다(<그림 5> 

참조).

개인 인물 소개에서는 신사임당, 송덕봉, 허

난설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개인의 간

략한 생애사 및 가족 관계도를 나타낸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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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작품 명 및 주제 비고

사람 생활 자연 이념

신사임당

∙유대관령망친정

∙사친

∙사친 낙구

∙초충도 병풍 3점

∙초충도 그림 1점

∙산수도 2점

∙글씨 병풍 3점

총 3 6 3 9

송덕봉

∙착석문

∙화답시

∙중양일족회

∙차남운

∙차중구소작운

∙여윤서광룡소작

∙영동당증미암

∙증친족송진

∙희화미암운

∙화시

∙차미암운

∙미암승가선작

∙증시(증미암)

∙차지락음

∙중동념일일영설

∙우증미암

∙답편지

∙착석문서

∙단오여오자회신사

∙을해제야

∙희신사

∙취중우음

∙야즉경

∙우음

∙몽중시

∙중동이십칠일

영설연구

∙취리음

∙마천령상음

총 16 6 4 2 28

허난설헌

∙소년행

∙곡자

∙견흥

∙기하곡

∙동선요

∙상현요

∙효이의산체

∙기여반

∙송하곡적갑산

∙춘하유회

∙숙자수관증여관

∙송관인입도

∙모수악

∙효최국보체

∙장간행

∙강남곡

∙상봉행

∙죽지사

∙양유지사

∙규원

∙추한

∙한정일첩

∙기기부강사독서

∙규원가

∙염지봉선화가

∙출새곡

∙차중시고원망고대운

∙황제유사천단

∙축성원

∙탐녀음

∙가객사

∙대제곡

∙청루곡

∙새하곡

∙입새곡

∙서능행

∙제상행

∙궁사

∙횡당곡

∙야야곡

∙야좌

∙채련곡

∙봉선화가

∙광한전백옥루상량문

∙사시사 춘

∙사시사 하

∙사시사 추

∙사시사 동

∙효침아지체

∙차중씨견성암운

∙제침맹균중명풍우도

∙보허사

∙몽유광상산시

∙몽유광상산시서

∙감우

∙망선요

∙몽작

∙유선사

총 24 20 10 4 58

<표 8>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 주제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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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임당(송덕봉, 허난설헌) 아카이브

해설 콘텐츠 기록 콘텐츠

인물소개

∙인물 개괄

 - 생애사

 - 가족 관계도

∙기록 콘텐츠 연결 지점 표시

∙인물 개괄

 - 개인 작품 이미지 활용

 - 박물관 소장 이미지 활용

∙생애사 제시

∙가족 관계도 제시

 √ 기록처별 연결지점 표시

 √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제공

기록 소장처로

연결
링크

↔

작품 현황

∙작품 소개

∙작품 주제별 분류 배경 설명

∙작가의 가치관 및 내면세계 

소개 

링크

↔

작품․주제별 세부 영역 제시

 - 작품 정리표 제시

 ∙작품 주제별 정리표 제시

 ∙개인 작품 제시

 - 사람 관련 작품

 - 생활 관련 작품

 - 자연 관련 작품

 - 이념 관련 작품

 √ 기록별 연결 지점 표시

 √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제공

기록 면으로

연결

기록 

소장처별

∙소장처별 집합적 기술

∙소장 현황 제시

링크

↔
소장처 검색 기능 제시

 √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제공

주요 기록 

유형별

기록 유형 제시

∙단행본

∙글씨 자료

∙그림 자료

∙인터넷 자료

링크

↔
유형별 기록 제시

 √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제공

 √ 해설 콘텐츠 연결 지점 표시

<그림 5> 신사임당(송덕봉, 허난설헌) 개인 아카이브 전체 콘텐츠 구성(안)

<그림 3>, <그림 4>를 함께 제시해주고, 관련 

작품 기록 콘텐츠로 넘어가는 링크 연결 지점

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해 

준다. 

인물 개괄시 개인의 이미지 사진과 개인의 

어린 시절의 생활거주지인 친정과 결혼 후 생

활터였던 집, 묘, 기념박물관 등 유적지 사진을 

함께 보여주고 해당 내용에 연계되도록 참고정

보원의 목차 정보를 같이 제시한다. 

작품 현황에서는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

헌의 작품 목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 

4>에서 <표 7>까지 제시해 주고, 주제별로 분류

한 개인 작품들을 정리한 <표 8>에 하이퍼링크

로 각 영역별 작품을 찾아갈 수 있는 연결 지점

을 표시해 준다.

작품 기록 소장처별 영역에서는 먼저 집합적

으로 소장처를 보여주고, 작품이 보관되어 있

는 소장처별 소장 현황을 검색할 수 있도록 목

차정보를 제공해준다. 1차 자료 외에 개인과 관

련된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 신문기사 등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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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등을 수집한 정보는 주요 기록 유형

별에서 보여준다.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인물 아카이

브는 개인별로 링크되어 연계됨과 동시에 세 

문인 서로 상호 연계되어 비교해볼 수 있는 구

조를 택하였다.

다음 <그림 6>은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의 전체 콘텐츠 구성(안)으로, 각 개인은 <그림 

5>의 개인 아카이브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즉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인물 아카이

브는 개인별로 링크되어 연계됨과 동시에 세 

명의 문인이 서로 상호 연계되어 비교해볼 수 

있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 중기 시대적 상황을 설명한 다

음,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시대적 상황

과 비교하여 생애를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세 문인의 개인별 아카이브를 연계하여 

인물의 개인 기록 및 작품을 서로 링크 시켜 보

여준다. 이로써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

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콘텐츠와 구

성을 통해 목적했던 기대 효과를 이룰 수 있게 

된다. 

5.2 기대효과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작품․주제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구성에 대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이 생산한 작품을 

통해 그들의 생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구성은 의미가 있다. 일

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그들과 동

시대에 살면서 그들처럼 작품 활동을 했던 송

덕봉과 연계하는 일은 더욱 풍성한 여성 인물

<그림 6>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아카이브 전체 콘텐츠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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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

애와 삶의 대처 방식에서 이용자들은 개인적인 

롤 모델을 찾음과 동시에 우리나라 대표 여성 

인물로 국내․외에 소개시킬 수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조선 중기는 성리학이 성행해짐에 따

라 점점 사랑방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삼종

지덕과 칠거지악으로 대표되면서 현재까지 질

기게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토착화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살아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개인의 삶에 투영된 시대적․역사

적․사회적 변화를 통해 그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성리학의 발전에 따라 여성의 지위

와 혼인의 풍습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셋째, 여성 개인의 삶을 옥죄어 오는 시절에 

평범을 넘어선 비범한 여인들이 어떠한 방식으

로 개인의 삶을 일구어가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작품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갔는지를 배워 자

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한 다음 자신이 처한 상

황을 극복해 가려는 용기와 힘을 갖을 수 있게 

된다.

넷째, 기존의 가족 관계가 해체되어 가고 있

는 작금의 시대에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의 각기 다른 부부관계를 통해, 개개인이 가족

을 형성하여 살아가는 동안은 올바른 부부상을 

정립하여 부부가 함께 긍정적인 발전을 해 나

갈 수 있는 닮고 싶은 모델링 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대부분의 인물 아카이브 연구가 생

애사 중심 인물 아카이브 구축 방안임을 감안

할 때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주제

형 인물 아카이브 같은 개인 아카이브 콘텐츠

와 구성을 모색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연

결고리가 있는 인물 끼리 연계하여 더욱 풍성

한 인물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을 대상으로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콘텐

츠와 그 구성방안을 수립하였고, 구성한 인물 

아카이브는 서로 연계하여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비교하여봄으로써 조선 중기 역사

적․시대적 배경 및 현실적인 상황을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신사임

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

이브의 콘텐츠와 구성을 위한 방안이다.

첫째, 인물의 선정배경과 이유를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이 지니는 가치를 중심으로 

제시히였다. 둘째, 개인의 생애사를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생애사는 개인의 작품 생산연도와 

주제 및 개인의 이념이 변해가는 이유와 근거

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작품․주제형 인물 아

카이브 구축시 작품 분석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송덕봉의 작품은 뺷미암일기뺸 
부록에 수록되어 있어 비교적 정확하게 작품 

생산 연도 및 날짜를 알 수 있어서 그때그때의 

상황과 마음의 생각을 조금은 읽어낼 수 있는

데 반해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은 작품만이 남아 

있어 그들의 사고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다

방면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이글에서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신사임당, 송덕봉, 허

난설헌의 생애를 크게 결혼 전, 후로 나누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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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계를 살피면서 그에 따른 개인의 심경의 

변화와 작품과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였고, 

이어서 정확한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개인의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셋째, 작성한 기록의 분류 및 배치를 다시 정하

여 전체 콘텐츠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콘텐츠는 해설과 기록 콘텐츠로 구분한 다음, 

작품 현황에서는 사람, 생활, 자연, 이념 영역으

로 분류하여 해당 영역끼리 개인별, 개인간 연

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작품 기록 소장

처별 영역은 먼저 집합적으로 소장처를 보여주

고, 작품이 보관되어 있는 소장처별 소장 현황

을 검색할 수 있도록 목차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아울러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세 인물의 개인 기록 및 작품

을 서로 링크 시켜 보여주었다.

새로 구성된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는 

한 명의 여류 문인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와 

동시대에 생존했던 두 여류 문인의 삶을 덤으

로 만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조선 중기 시대

적․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사임당, 송

덕봉, 허난설헌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부부관

계의 변화와 더불어 올바른 부부관계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며, 그 당시 시대를 주도했던 학

문(성리학)의 폐해와 인간의 삶과의 관계도 조

명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여성을 억압했던 조선의 사회적, 정치

적 이념 아래에서 그들이 남긴 작품 속에 묻어

난 가치관과 삶의 지향성을 통해 양반가 여성

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항

변하며 여성의 삶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왔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낸 

그들의 삶의 궤적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에게 귀감이 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멘

토가 되는 롤 모델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구성 방

안은 개인과 개인을 연계한 인물 아카이브 구

축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의 

인물 아카이브 연구가 생애사 중심 인물 아카

이브 구축 방안이며 개인 아카이브 구축 방안

임을 감안할 때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

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구성은 개인 아카이

브 구축뿐만 아니라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 끼

리 연계하여 더욱 풍성한 인물 아카이브를 구

축하는 방안을 다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인 

활동이 거의 없는 일반인의 개인 아카이브를 

구축할 경우 관련이 있는 개인들을 모아 그들

의 작품, 일기, 사적 기록, 사진, 구술 등으로 폭

넓게 인물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개개인이 처한 삶의 유형과 방

식과 형태가 달라 표준 프로세스를 설정하기 

어려운 인물 아카이브를, 조선 중기라는 시대

적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신사임당, 송덕봉, 허

난설헌을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로 구성한 다음 개인별, 개인간 상호 연계하여 

보여주는 시도를 해 보았다.

물론 이 아카이브를 사용함에 있어 필자의 

의도대로 매끄럽게 자료가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글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은 이후 이용

자가 더욱 편하고 쉽게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

록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동시

대 인물인 이매창, 이옥봉, 황진이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인물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방안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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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때, 그리고 공통분모를 지닌 인물들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쉽게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인물 아카이브를 설계할 때 기초자

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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